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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erceived symptoms
of Fatigue of Dental Technicians

Abstract

The study was made to clarify the degree of fatigue of dental technicians in service at the general &local hospital or

the dental laboratories in the large cith of ko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235 dental technicians who replied the questionaire which was sent by postal

service out of 600 dental technicians selected by random sampling among the workers of the each dental laboratory.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as the same one as developed by Industry Fatigue committee of Japan Industry

Hygiene Association.

This instrument was included total 30 items which is consisted of 10 perceived symptoms of fatigue in physical,

mental and neuro- sensory dimension respectably.

Reliability was tasted with the data of objectives, in which value of Cronbach’s αwas 9457.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It was revealed that the influencing demographic variables on the perceived symptoms of fatigue of dental

technicians were sex,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 background, job carrier, working part, working hour and

commuting hour.

The shorted the age or job carrier, thge higher dearee of the perceived symptoms of fatigue.

The longer working hours of commuting hours, the higher degree of the perceived symptoms of fatigue.

The degree of the perceived symptoms of fatigue in females, unmarried person, the one with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workers except orthodontic appliances and poorcelain contouring were higher than the other group.

2. The higher degree of the rest & leisure condition, the lower degree of the physical, mental and neuro- sensory

perceived symptoms.

3. The higher degree of environmental condition of the working, the lower degree of the physical , mental and neuro-

sensory perceived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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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란 과로로 인하여 몸이 지쳐선 고단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
라 원래 가역적인 생체변화로서 건강장애에
대한 경고 반응으로 정의된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피곤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경시되기 쉬운 것이지만 모
든 사람들은 부지중에 조금씩 축적되는 피로
로 인해 항상 장애를 입고 있다고 한다(최현,
1963).
피로에 관한 연구는 최근 약1세기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산업피로의 문제는 노
동의 실제적 필요성 때문에 보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비교적 신
뢰할만한 측정법이 개발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까지 각 분야 근로자들의 피로 본질이나 기전
을 자세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원철, 1972)
피로에 관한 연구는 양차의 세계대전을 통해

그 측정방법이 세방향에서 개발되었다. 첫째는
주로 산업장측면에서 장시간에 걸친 작업결과
로 나타나는 생산량의 변화를 다루는 객관적
인 방법이고, 둘째는 작업에 따르는 심리적 생
리적 기능의 변화를 보는 방법이고, 세째는 작
업자가 체험한 주관적인 피로감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와같이 피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생산량과 피로감의 관계 및 생리적 변화와 피
로감과의 관계에서는 낮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고, 작업자가 체험하는 자각증
상과 피로감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높은 상관
이 인정되었다. 
(Chiselli E. E. and C. W. Brown, 1955)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각 근로자들

의 피로 상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치과기공사들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1980년 이
후에 진행되어 왔다.
이태 정과 이명곤(1985) , 방선애 (1988) , 차

성수(1988) , 이병기(1988) , 등은 치과기공사
들의 작업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들의 연구 결과가 치과기공소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만
족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
구의 결과는 치과기공사들도 상당한 정도의
피로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근
무하므로 느끼게 되는 피로도가 어느 정도이
고 작업환경과 피로도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
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연
구자는 이러한 불리한 작업환건과 환경하에서
야기되는 피로의 정도를 자각적 피로증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치과기공소 근무자의 건강관리
와 근무조건 개선은 물론 더 나아가서 좀더
정확한 보철물을 제작하여 국민 건강의 향상
을 도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치과기공사가 현재의 작업환경에
서 근무함으로써 느끼는 자각피로도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가 제기 되었다. 
1) 치과기공사의 자각피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1) 치과기공사의 자각피로도 측정치에 영향

을 주는 인구학적 변수는 무엇인가?
(2) 치과기공사의 자각피로도 측정치에 영향

을 주는 휴식상황 측정치는 무엇인가?
(3) 치과기공사의 자각피로도 측정치에 영향

을 주는 작업 환경 측정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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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기공사 :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
사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치과기공
시설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
물, 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
로, 본 연구에서는 면허의 유무에 관계없이 치
과기공시설에서 치과기공업무를 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 
2) 피로도 : 과로로 인하여 정신이나 몸이

지쳐서 고단한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산
업위생협회의 산업피로위원회에서 개발한 30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각피로증상표에 따라
응답한 내용이다. 
(부록 2 참조)
3) 휴식 : 일의 도중에서 잠깐 쉬는 것을 말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일요일의 휴무 여부와 작
업 중간의 휴식 여부, 식사의 규칙성 여부, 퇴
근시간의 규칙성 여부, 휴식장소의 유무 등의
질문에 응답한 내용이다(부록 1참조).
4) 작업환경 : 일정한 목적과 계획 아래 일

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하
며, 본 연구에서는 작업실의 방음장치 유무, 연
마실과 주조실의 분리 유무, 냉·난방장치 유
무, 집진시설 유무, 개인용 전기스탠드 유무,
작업대와 작업의자의 인체공학적 제작여부 등
의 질문에 응답한 내용이다(부록 1 참조).

11))  피피로로의의 정정의의
피로란 여러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가지 의미

로 이해되고 있는 개념이다. 
많은 학자들이 피로가 무엇인가 정의하였는

데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피로란 신체의 권태, 왠지 모르게 싫증나는

것, 수족의 일부에 불쾌감이나 통증이 있는 경
우를 말하며(김두희, 1984) 신체적, 정신적, 신
경감각적 증상에 따른 여러가지의 위화감등의
감정적 인자를 내포하는 불쾌한 체험이다(蓮
尾,1963).
Atzler는 피로는 활동에 의해 생기는 능률

혹은 생산력의 저하라고 하였다. 

본래 피로라는 현상은 복잡한 요소가 내포되
어 있는 것으로 뇌 생리학적으로 나타나는 심
신의 변화 또는 작업능률의 저하에 따른 피로
감을 나타내는 등 광범위한 뜻으로 설명되고
있다. (Grandjean, E.p., 1970)
相原(1949)는 피로감이 나타나는 것은 자율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이의 감정적 인자가 불쾌감이라고 말하
고, 피로감은 피로의 감정이며, 피로의 감각은
이와 구별되어진다고 하였다. 한편 勝沼 및 朝
北奈(1948)에 의하면 근육통, 족통, 두통을 느
끼는 것은 피로 감각이며, 피로 증상으로써 그
것이 자각증상으로 의식되는 경우“불쾌하다”
라는 일군의 감정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결국 피로는 어느 정도 이상의 활동의 결과

생리적, 심리적 기능이 변화해서 활동의 능률
이 저하되어 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2))  산산업업피피로로의의 개개념념
산업피로란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신경적

노동부하에 반응하는 생체의 태도(이영환, 김
정일 1981) 또는 작업수행 중에 나타나는 부적
응 현상이나 작업의 열등화로 잠재적인 기능
주의나 작업수행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회, 원종만,1986) Viteles는 산
업피로의 본질로서 생체의 생리적 변화, 피로
감각, 작업량의 감소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이
선자외 2인, 1982)
이러한 산업피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종

류별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두
희,1984)
첫째로 산업피로는 근무생활에서 올 수 있는

데 근무 내용이 불량하거나 근무 시간이 길거
나 제대로 근무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기 쉽고 또 위생환경, 기온, 습도, 기류, 조명
진동, 동요, 소음, 작업대, 작업의자 등이 불량
할때에 오기 쉽다. 
둘째로 근무이외의 생활에서도 발생하는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휴양, 휴식 시간이 부족하
거나 주거 환경이 나쁠 때, 통근거리가 길때,
가정내의 분위기가 나쁠 때, 영양이 나쁠 때에
도올 수 있다. 
기타 선천적으로 체력이나 정신력이 약할

때, 일이 숙련되지 못했을 때, 보수에 만족하지
못할 때 오기 쉽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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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산업업피피로로의의 증증상상
피로의 증상은 피로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양

적 또는 질적으로 달라진다. 처음에는 막연한
느낌으로 온다. 이것은“어쩐지 좀 피로하였다.
혹은 조금 고단하다.”라는 기분인데 주로 사
용된 신체위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주로 자각적이나 타각적으로 볼 수 있는 증

상으로는 동작의 불활발성, 동작 통제의 악화,
상체의 전굴, 두부의 전경, 안면표정의 결여 등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피로가 이 정도를 넘어 피로감이 더

심하여져서“아주 지쳤다”는 감정으로 되면
두통이나 근육통은 심하여져서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졸음이 심하여져서 견딜 수 없게
된다. 이 정도의 피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피로를 가중하여야 할 사태가 일어나면 피로
의 양적인 증가에만 그치지 않고 급성으로는
죽음으로, 만성으로는 질병이라는 질적인 상태
가 나타난다. (최현,1963) 피로나 피로감의 상
위개념은 현상형으로서 이것을 신체적, 정신적
피로 등으로 구분하게 되며, 또한 이것은 근의
피로,기관의 피로, 운동협조의 피로. 지각의 피
로, 심적기능의 피로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으
며 증상으로서는 동작 속도의 감퇴, 시력, 청력
기능의 감퇴, 지각의 착오, 운동경로의 분열,
사고장애, 처치 판단력의 장애 등을 들 수 있
고 피로감의 증상으로서는 권태감, 불쾌감, 우
울감, 단조감, 공포감 등을 들 수 있다. (박봉
수, 1966)
산업피로는 결국 작업능률 저하, 생산고의

저하, 생산품질의 악화 등을 초래하는 반면에
질병과, 재해 빈발과 결근율 증가 등을 보게
된다. 산업장에 있어서는 사고 발생, 사기 저
하, 생산력 감퇴의 주요 요인이 된다. (이선자
외 2인, 1982)
이러한 산업피로의 유무와 정도를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자각적 피로 조사법, 전신 증상 관
찰에 의한 타각적 피로조사법, 생리학적 검사
법, 신경감각적 검사법, 정신심리적 기능 검사
법, 기타 생산고의 관찰, 재해 빈도의 관찰, 체
중의 변동, 결근율의 관찰 등이 있다. 
산업피로는 증상에 따라 신체적 증상, 정신

적증상, 신경 감각적 증상 등으로 분류되는데
각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분류의 증상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산업피로의 종류
를 명명하기도 한다. 
吉竹(1970)은 자각피로증상 호소율의 순위를

관찰하여 신체적증상이 가장 우세하고 다음
신경감각적증상과 정신적 증상의 순으로 나타
나는 것을 A dominant형 또는 Ⅰ dominant형,
일반형이라 했고, 신체적증상이 가장 우세하고
정신적증상과 신경감각적증상의 순으로 나타
나는것을 B dominant형 또는 Ⅱ dominant형,
정신적작업형, 야근형이라 했고, 신경감각적증
상이 가장 우세하고 신체적증상과 정신적증상
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C dominant형 또는
Ⅲ dominant형, 육체작업형이라 하여 3종류의
작업형을 구분하였다. 
44))  산산업업피피로로의의 회회복복방방법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피로는 근무생

활 형태와 근무지 환경요인에 의해 더 심화될
수 있으므로 만성적인 피로를 예방하는 방법
으로는 적절한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양호
한 근무지의 작업 환경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피로에 관한
연구는 주로·간호사, 교사, 공장 근무자, 자동
차 운전기사 등 일정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며,
근무시간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집중적인 일
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오
다가[김성실(1973), 김남희(1973), 김돈균외 2
인(1976), 김윤주(1983), 박봉수(1966), 이영환,
김정일(1981), 한덕수(1983), 한광수(1982)] 근
래에 와서는 주부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도 이루어졌다. 
[김윤신, 신공범(1981) , 이광옥, 신공범

(1979)]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각 직종의 특성에 따

르는 피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것인데 각
직종별로 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사들의 피로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피로

도의 평균 호소수가 낮아졌으며(김성실, 1973),
피로의 호소는 특히 신경감각적 증상과 정신

적증상 측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근무시간
별로 보면 밤번 근무자가 신체적 증상의 평균
호소수가 아침반이나 저녁반 보다 훨씬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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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성실(1973), 김남희(1973)] 특히 근속년
수에 따른 피로도를 살펴보면 신체적자각증상
은 3∼4년의 근무 경력자가 가장 높았으며 정
신적자각증상은 근속년수가 낮을수록 높아졌
고 신경감각적증상은 5∼6년의 근무 경력자가
가장 높았다.(김남희, 1973) 반면에 김돈균외 2
인(1976)은 근속년수가 1년 이하의 군에서 다
른 연령층에 비해 피로자각증상 호소율이 가
장 높고 근무시간별 피로 총호소율은 낮번근
무자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초, 중, 고교 교사들의 피로는 김윤주(1983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교사의 피로도는 신체적,
정신적, 신경감각적 순으로 높아서“정신작업
형”에 속한다고 하였다. 주당 수업시간별로 본
피로자각증상에서는 주당 수업시간이 많아질
수록 평균호소율이 현저히 높았고, 성별로 본
피로자각증상에서는 남, 녀 교사가 거의 비슷
하였으나 신체적, 신경감각적자각증상은 여교
사가 남교사 보다 높았다. 수면시간별로 본 피
로자각증상에서는 수면시간이 길어질수록 피
로도가 점점 낮아졌다. 통학지별로 본 피로자
각증상에서는 서울에서 다니는 교사가 인천
거주 교사보다 높았다. 건강상태별로 본 피로
자각증상에서는 정신적피로도의 경우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신체적, 신경감각적자각증
상에서는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다고 보고하였다. 
공장근무자들의 피로는 박봉수, 이영환과 김

정만, 한덕수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연령과 근
속년수가 높아질수록 신체적 피로증상도 높아
졌고 정신적, 신경감각적증상은 낮아진다고 한
다.(박봉수 1966, 이영환,김정만 1981) 공장근무
자들이 호소하는 피로자각증상은 신체적증상,
정신적증상, 신경감각적증상 순으로 높다고 한
다.(한덕수,1983)
자동차 운전기사들의 피로는 한광수(1982)에

의해 연구되었다. 근속년수에 따라 보면 신체
적, 정신적, 피로증상은 운전경력년수가 높은
군에서 높은 피로빈도는 나타냈으며, 또 연령
별 피로 빈도를 비교하면 신체적 피로증상과
정신적 피로증상이 낮은 연령군에게 높은 피
로빈도를 보인 반면 신경감각적피로증상은 연
령이 높은군에서 가장 높은 피로빈도를 나타
낸다고 한다. 

주부들의 피로는 이광옥, 신공범(1979)에 의
해 연구되었는데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서 피
로도의 평균 호소수가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로도의 평균 호소수가 적게 나타
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피로는 김윤신, 신공

범(1981)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고학년일수록
호소수가 낮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강의 시
간이 많은 학생일수록 호소수가 많았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에서 호소율이 가장 높았고
7시간 이후는 수면시간이 길수록 호소율도 높
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각 직종의 특성에 따라서 자각적

피로증상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
구대상, 연구도구, 연구진행절차, 자료분석방법
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
다. 
전국 각 치과기공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가

운데 6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1988년 7월 19
일부터 7월 21일 사이에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7월 24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250명이 응답함으로서 42%의 회수율을 보였
다.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불충실한 15명을 제외

하였으므로 235명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에는 연구대상자의 배경에 관한 질문,

작업환경, 및 휴식에 관한 질문, 피로자각증상
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의 배경에 관한 질문은 성별, 결

혼 여부, 연령, 근무경력, 면허취득여부, 근무
처, 하고 있는 일, 통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평균 수면시간, 1일 평균 근무시간, 학력 등의
11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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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에 관련된 질문은 일요일의 휴무 여부,
작업 중간의 휴식 여부, 식사의 규칙성 여부,
퇴근시간의 규칙성 여부. 휴식 장소의 유무 등
의 질문에 대해“아니오”는 1점, “예”는 2점으
로 점수화 하였다. 휴식에 관계되는 질문이 5
문항이므로 최고 10점에서 최저 5점의 분포를
나타낸다. 
작업환경에 관련된 질문은 작업실의 방음장

치 유무, 연마실과 주조실의 분리 유무, 냉·난
방장치 유무, 집진시설 유무, 개인용 전기스텐
드 유무, 작업대와 작업의자의 인체공학적 제
작여부 등의 질문에 대해“없다”에는 1점, “있
다”에는 2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작업환경에
관계되는 질문이 8문항이므로 최고16점에서
최저 8점의 분포를 나타낸다. 
피로자각증상에 관한 질문은 일본산업위생

협회의 산업피로위원회가 1954년에 추천한 피
로자각증상표를 이용하였으며 내용은 신체자
각증상군 10문항, 정신적자각증상군 10문항, 신
경감각증상군 10문항씩 총 30문항이다. 응답내
용은 Likert 5단계 평점 척도에 따라 자각피로
증상이 항상 있으면 5점, 이따금 있으면 4점,
보통이면 3점, 거의 그렇지 않으면 2점, 전혀
그렇지 않으면 1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자각피
로증상이 30문항이므로 피로도는 최고 150점
에서 최저 30점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본 질문지는 총54문항을 포함하

였다. 
이 질문지는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

로 하루중 근로자의 피로도가 최고도에 이룬
다고 생각되어지는 오후 3시 이후에 응답하도
록 요청하였다.(정규철, 1963) 본 도구의 신뢰
도는 연구대상자들의 응답내용으로서 검정한
결과 Cornbach’s α=.9457의 값을 얻었다.(부록
3참조)

본 연구의 주요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988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국

공립 도서실을 열람하여 피로 및 각종근로자
의 작업환경 상태, 피로도 등에 관한 문헌을
수집, 고찰하였다. 
2) 1988년 6월 1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는

문헌 고찰에서 얻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질문

지를 작성하였다. 
3) 1988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는

질문지를 인쇄하였다. 
4) 1988년 7월 19일부터 7월 21일 사이에는

각 치과기공소의 소장님께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부록 4 참조)와 더불어 무작위추출된 600
명의 예비 연구대상자들에게 질문지를 우편으
로 발송하였다. 
5) 발송한 질문지의 회수가 늦어 1988년 8월

10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미회수된 서울지역
의 치과기공소에 독촉 전화를 하고 미회수된
부산과 대구지역에는 독촉편지 (부록 5 참조)
를 발송하였다. 
6) 1988년 7월 24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는

회수된 질문지를 자료 처리 하였다. 
7) 1988년 9월 23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는

처리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하였다.
8) 1988년 10월 11일부터 11월 20 사이에는

통계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였
다.

앞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성별, 결혼 여부, 연령, 근무 경력, 면허 취득

여부, 근무처, 작업 종류, 통근시간, 수면시간,
1일 평균 근무시간, 학력 등 인구학적 변수가
자각피로도에 주는 영향을 t 또는 F-test로 검
정하였다. 
휴식 상황에 관한 측정치와 피로도 측정치의

관계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측정치와 피로도
측정치의 관계는 pearson적율상관관계(r)로써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무작위 추출된 600명
가운데 250명만이 응답하였으므로, 본 연구 대
상자들이 전체 치과기공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 결과를 치과기공사 전체에게
적용할 때는 고려가 요구된다. 
또 타직종 근무자와 피로도 비교도 동일한

피로도 측정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비교 분
석결과 적용에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52



연구대상자의 성별, 결혼 여부, 연령, 근무경
력, 면허유무, 근무처, 학력, 통근시간, 수면시
간, 근무시간, 작업수, 작업종류 등의 사회학적
변수 분포는 (표1)과 같다. 
성별을 보면 남자가 206명(87.6%)이고, 여자

가 28명(12.0%)이다. 
결혼여부를 보면 기혼자가 140명(59.6%) 이

고, 미흔자가 94명(40.0%)이다. 
연령을 보면 30세 미만이 99명(42.2%)이고,

30세부터 40세 미만이 97명(41.2%)이고, 40세
이상이 39명(16.6%) 이다. 
근무경력을 보면 1년 이하가 27명(11.5%)이

고, 5년 미만이 42명(17.9%)이고, 5년 이상 10
년 미만이 58명(24.7%)이고, 10년이상 20년 미
만이 73명(31.1%)이고, 20년 이상이 35명
(14.8%) 이다. 
면허 유무를 보면 유면허자가 199명(84.7%)

이고, 무면허자가 35명(14.9%)이다. 
근무처를 보면 치과기공소 근무자가 231명

(90.6%)이고, 개인병원 근무자가 12명(5.1%),
종합병원 근무자가 9명(3.8%)이다. 
학력을 보면 대졸 이상이 167명(71.1%)이고,

고졸이 63명(26.8%)이고, 중졸 이하가 3명
(1.3%) 이다.
통근시간을 보면 30분 이하가 127명(54.1%)

이고, 1시간이하가 60명(25.5%)이고, 2시간이
하가 13명(5.5%)이고, 2시간 이상이 2명(0.9%)
이다. 
수면시간을 보면 7∼8시간이 152명(64.7%)이

고 6시간 이하가 64명(27.2%)이고 9~10시간
이 11명 (4.7%)이다. 
근무시간을 보면 10∼12시간이 160명(68.

1%)이고 7∼9시간이 48명(20.4%)이고 13시간
이상이 16명(6.8%)이고 4∼6시간이 5명(2.1%)
이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작업의 수를 보면 한 작

업만 하는 경우가 80명(34.0%)이고, 두작업을
하는 경우가 22명(9.4%)이고, 세 작업을 하는
경우가 24명(10.2%)이고, 네 작업 이상을 하는
경우가 108명(46.0%)이다. 

표 1.  인구사회학적 변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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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자각피로도 측정치와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2)와 같다. 

성별에서 보면 신체적증상과 정신적증상에
서 여자가 남자보다 자각피로도 측정치가 유
의하게 높았다. (신체적증상 t=-2.01, p<0.05)
(정신적증상 t=-2.17,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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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서 보면 신체적증상과 신경감각적증
상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자각피로도 측정치가
유의하게 높았다.(신체적 증상 F=3.7199,
p<0.01), (신경감각적증상 F=4.9832, p<0.01)
결혼여부에서 보면 신체적증상, 정신적증상,

신경감각적증상에서 모두 미혼자가 기혼자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신체적증상 t=2.94,
p<0.01), (정신적증상 t=2.41, p<0.05), (신경감
각적증상 t=2.82, p<0.05)
학력에서 보면 신체적증상과 신경감각적증

상에서 대졸이상이 중졸이 하나 고졸자보다
자각피로도 측정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신체
적증상 F=3.7434, p<0.05), (신경감각적증상
F=3.2584, P<O .05)
근무경력에서 보면 신체적증상,정신적증상,신

경감각적증상에서 대체로 근무경력이 짧을수
록 자각피로도 측정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신
체적증상 F=5.0483, p<0.01), (정신적증상

F=3.1708, p<0.05), (신경 감각적증상
F=4.1565, P<0.05)
작업종류에서 교정을 보면 신체적증상과 신

경감각적증상에서 교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사람보다 자각피로도 측정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신체 적증상 t=-2.62, p<0.05), (신경
감각적증상 t=-2.04, p<0.05)
작업종류에서 컨토링(도재)을 보면 신체적증

상, 정신적증상, 신경감각적증상에서 모두 컨
토링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사람보다 자각
피로도 측정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신체적증
상t=-2.03, p<0.05), (정신적증상 t=-2.66,
p<0.05), (신경감각적증상 t=-2.38, p<0.05)
근무시간을 보면 신체적증상, 정신적증상, 신

경감각적증상에서 모두 7∼9시간을근무하는
사람이 더 적거나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사람
들보다 자각피로도 측정치가 유의하게 낮았다.
(신체적증상 F=7.3566, p<0.01), (정신적증상

표 2.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자각피로도 측정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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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2217, p<0.01), (신경 감각적증상
F=5.5795, F<0.01)
통근시간을 보면 신경 감각적증상에서 1∼2

시간이 걸리는 사람의 자각피로도 측정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신경감각
적증상 F=3.2038, p<0.05)

치과기공사들이 구체적으로 호소한 피로증
상을 그 호소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보면(표
3)과 같다. 
대체로 호소빈도가 높은 것을 각 증상별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증상에서는“눈이 피로하다”가 203명

(86.8%)이고“자리에 눕고 싶다”가 189명
(80.4%)이고“하품이 나온다”가 173명(73.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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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증상에서는“생각이 통일 안된다”가
167명(71.7%)이고“무슨 일들이 마음에 걸린
다”가 160명(68.7%)이고“정신 집중이 안된
다”가 136명(57.9%) 이다. 
신경감각적증상에서는“목이 거칠다”가 171

명(72.8%)이고 “허리가 아프다”가 157명
(67.4%)이고“어깨가 아프다”가 156명(66.4%)
이다

휴식상황 측정치와 자각피로도 측정치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휴식상황 측정치가 높을수록 신체적증상 측

정치(r=-.4477, p<0.01), 정신적증상 측정치
(r=-.3673, p<0.01), 신경 감각적증상측정치
(r=-.3961, p<0.01)는 모두 각각 낮았다. 

표 3.  치과기공사가 호소하는 산업피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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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구성요인 측정치와 자각피로도측
정치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는 (표 5 )
와 같다. 

작업환경 측정치가 높을수록 신체적증상 측
정치 (r=-.2903, p<0.01), 정신적 증상측정치
(r=-.2090, p<0.01), 신경감각적증상 측정치
(r=-.2738, p<0.01)는 모두 각각 낮았다. 

본 연구는 치과기공사들이 자각하는 피로자
각증상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고 인구학적 변수
와 작업환경 및 휴식상황 등이 피로자각증상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러한 목적과 결

부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치과기공사의 자각피로도에 영향을 미친변
수들은 성별, 연령, 학력 및 작업의 종류 등이
었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각피로도 측

정치가 높았는데 교사와 공장 근무자들의 경
우에도 여자들의 자각피로도 측정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과기공사들은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나

이가 적을수록 또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자각
피로도 측정치가 높았는데 이는 나이가 적거
나 근무경력이 짧으면 실수도 많고 그에 따라
보수도 낮기 때문이고 반면에 나이가 많고 근
무경력이 긴 소장이나 주임기사는 업무 부담
이 줄어들고 보수도 높기 때문에 자가피로도
측정치가 낮다. Snook(1966)는 작업장에서 근
로자의 일의 양에따라 피로감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학력에 있어서 타직종과는 달리 학력이 높을

수록 자각피로도 측정치가 높은 이유는 치과
기공사의 경우 보수측면에서 학위에 따른 인
정과 대접을 받지 못하고 기능에 따라 저학력
숙련공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라 사료된
다. 
치과기공사들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은 매우

표 4.  휴식상황 측정치와 자각피로도 측정치간의 상관관계(r)

표 4.  작업환경구성요인 측정치와 자각피로도 측정치간의 상관관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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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데 그 중에서 교정과 컨토링에 주로 종
사하는 사람이 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자각피로도 측정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정과 컨토링은 다른 업무에 비
해 좀더 높은 기술을 요구하므로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각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기대될 수 있으나 일반 기대와는 다르게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교정과 컨토링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근무경력이나 기술이 어느
정도이상인 사람이기에 주위의 눈치나 스트레
스 없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휴식상황 측정치가 높을수록 자각피로도 측
정치가 낮아졌는데 이 결과를 볼 때 치과기공
소 경영자는 휴식이 부족하거나 근무시간이
길 때 산업피로가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작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되도록 일요일 휴
무, 작업 중간의 휴식, 규칙적인 퇴근시간을 하
도록 해야하겠다. 

작업환경 측정치가 높을수록 지각피로도 측
정치가 낮아졌는데 이 결과를 볼 때 치과기공
소 경영자는 작업장의 위생환경, 기온, 습도,
조명, 진동, 소음, 작업대와 작업의자의 같은
환경적 측면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산업피
로가 발생한다는 것은 고려하여 되도록 작업
실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고, 소음이 심한 작
업실은분리하고 분진이 나는 곳에는 집진시설
을 설치하고 조명시설과 내아, 난방 장치설치,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된 작업대와 작업의자를
설치함으로 치과기공사의 피로도 감소는 물론
더 나아가서 직업병을 예방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도시에 소재하는 종합

병원, 개인병원,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는 치
과기공사들의 피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각 치과기공시설 근무자

들 중 무작위 추출된 600명 가운데 우편으로
발송된 질문지에 응답해준 235명이었다. 
연구의 도구는 일본산업위생협회의 산업피

로위원회가 1954년에 추천한 피로자각증상표
를이용하였는데 본 도구에는 신체자각증상군
10문항, 정신자각증상군 10문항, 신경감각증상
군 10문항씩 총30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연구대
상자들의 응답 내용을 가지고 신뢰도를 검정
한 결과 Cronbach’s α=-.9457의 값을 얻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 변수가운데 치과기공사들의 자

각피로도 측정치에 유의한 영향을 준 변수는
성별 결흔여부, 학력, 근무경력, 작업종류, 근무
시간, 통근시간 등이었다. 
연령이 적고,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근무시간

과 통근시간이 길수록 높은 자각피로도 측정
치를 보였고, 여성과 미혼자, 고학력자, 교정과
컨토링이외의 작업 종사자들의 자각피로도 측
정치가 더 높았다. 
2) 치과기공사들이 인지하는 휴식상황, 측정

치가 높을수록 신체적증상, 정신적증상, 신경
감각적증상 측정치는 낮았다. 
3) 치과기공사들이 인지하는 작업환경. 측정

치가 높을수록 신체적증상, 정신적증상, 신경
감각적증상, 측정치는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제
언한다. 
1) 본 연구는 치과기공사의 자각피로도 측정

치에 관한 것만을 조사 하였으므로 치과기공
사의 피로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타직종 근무자에게도 같은 연구 도구를 사용
하여 직종간의 피로도 측정치를 비교하는 연
구가 이루어 질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는 치과기공사들이 지각하는

피로도를 측정하였으나 각 치과기공소의 환경
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각 치과기공사들의
생리적 검사를 병용하는 연구가 이루어 질 것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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